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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시중은행 작년 배당 4.7조…우리은행 1.4조로 최고 연합뉴스

지난해 시중은행이 역대 최고급 실적에 힘입어 4조7천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

우리은행의 지난해 배당액이 1조3천520억원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순이익의 89.8%에 달해...배당액이 전년의 3배 수준으로 늘어

지역中企 대출 많은 지방은행 '코로나 직격탄' 이데일리

무디스, 부산·대구·제주·경남은행 신용등급 하향 검토 착수...지방기업 대출 비중 크고 몇년째 이어진 기간산업 부진도…

정부 건전성 지표 완화하며 코로나19 대출 등 독려하지만..."지표는 후행적..연체율 상승 현실화될 경우 정부 정책도 어려워"

3조 육박한 4대 금융그룹 충당금…외부 감사 '타깃' 데일리안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2.8조…1년 새 26.2% 급증...현미경 들이댄 회계법인…"편향 추정으로 왜곡 위험" 경고...

시선이 쏠리는 대목은 조사 대상 금융그룹들의 외부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들이 하나 같이 충당금을 유의 항목으로 꼽고 나섰다는 점

회사채 발행 전월 대비 51.4%↑…채무상환용 중장기채 급증 헤럴드경제

2월중 공모를 통한 주식·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17조1,368억원(주식 2,384억원, 회사채 16조8,984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312억원 증가

금융채는 9조3,93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840억원 증가... 시중은행 2조500억원으로 1조6,200억원 늘었고, 지방은행은 1,200억원으로 800억원 감소

보험사 CEO도 자사주 매입 러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실적부진과 올들어 제로금리, 코로나19 여파로 보험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과 임원진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롯데손해보험은 이달 초 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DB손해보험도 9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추나요법 건보 적용 1년, '치료비 청구액 급증'…허리휘는 보험사 이투데이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들의 치료비 청구액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추나요법 횟수를 제한하자 약침, 도인운동요법 등 다른 한방 시술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도 확인

'동학개미운동' 주식 거래 급증에도 증권사 실적 전망 '흐림' 뉴스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9,570억원...종전 2011년 4월(9조1,990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다만 수수료 수익 증가가 실적에 주는 영향보다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트레이딩 손실 등의 영향이 더 커 이익 감소가 불가피…

환매연기 등 부실 사모펀드 2.7조…"자율배상시 조건 확인해야"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비롯해 부실로 환매가 연기되거나 전액 손실 우려가 제기된 사모펀드 규모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에 이와 관련해 500건이 넘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분쟁조정 장기화 우려에 일부 판매사 자율배상...금감원 "피해자들 추가배상 여부 등 확인하고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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